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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그린 라운드테이블」 개최
-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

  외교부는 7.12.(금)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제11차「그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table)은 기후환경·녹색경제 분야에서 정부·국제

기구·학계·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협업 및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외교부 주도로 출범한 토론회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프랭크 라이즈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을 비롯, 주

한외교단·산업계·시민사회 인사들이 현장·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의미와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축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언급하였다. 라이즈베르만 글로벌녹색

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GGGI가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첫 번째 세션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정부·산업계·



시민사회의 동향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다. 

  서민성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 외무서기관과 이재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주무관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진행 동향과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에 대해 소개

하였고,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 그룹장은 플라스틱·순환경제의 

글로벌 규범화 및 주류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최창휴 롯데케미칼 상무 및 이진영 한국 코카콜라 이사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기술 및 전략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을 공유하였다. 마지막

으로,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탈 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라스틱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및 관련 

매커니즘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유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플라스틱 협약 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구환경금융(GEF)의 구조 및 역할에 대해 소개하였고,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속가능발전연구팀장은 글로벌 기후재원 

조성 현황 및 전망을 설명하고 플라스틱 협약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금번 행사는 주요 국제 현안인 플라스틱 오염 대응 문제에 대해 정부·

산업계 및 시민사회 인사들의 다양한 입장과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 대한 국민

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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